
위원동정

COMMISSIONERS

  박남기 위원(광주중재부, 광주교

육대 총장)은 8월 13일자 서울신

문에 ‘정책결정과 도깨비도로 함

정’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박 위원은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수용

함으로써 도깨비도로와 같은 함정

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방송통신위

원회의 추천을 통해 언론학계를 

대표하여 KBS 이사 후보에 올랐

으며, 8월 7일 신임 이사로 임명

됐다. KBS 이사로는 9월 1일부터 

3년간 활동하게 된다.

한진만 위원, KBS 이사 선임 ‘하논분화구 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감사 임명

  권범 위원(제주중재부, 변호사)은 8

월 3일 ‘하논분화구 복원 범국민추진

위원회’의 감사로 선출됐다. 하논분

화구는 5만여 년 동안 퇴적층이 형성

돼 기후변화연구의 가치가 있는 희귀 

생태환경이며, 복원추진위원회는 하

논분화구 복원이 세계자연보전총회

의 발의안으로 채택되도록 적극적인 

범국민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태 위원(대전중재부, 변호

사)은 대전생명의전화가 주관하는 

‘생명사랑 밤길걷기’ 행사의 준비

위원장으로서 8월 6일 대전역 2층

에서 자살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생명존중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개최됐다.

‘생명사랑 밤길걷기’ 준비위원장 맡아서울신문에 ‘정책결정과 도깨비도로 함정’ 기고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경기중앙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7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를 방문

해 자매결연을 맺은 오렌지카운티 한

인변호사협회와 제3차 교류회를 가

졌다. 이어 28일에는 한미법률재단이 

개최하는 ‘2012 한미 Law Day 세미

나’에 참석해 한미 FTA 이후 증가할 

민사소송의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김형훈 위원(강원중재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은 7월 28일 춘천지법 

자원봉사단 ‘봄내 사랑 나누미’의 

첫 활동으로 춘천시 소재 밀알재활

원을 방문해 배식과 시설물 유지보

수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춘천지

법은 지난 7월 23일 더욱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소속 법관 및 직원

이 참여해 자원봉사단을 구성했다.

춘천지법 자원봉사단 첫 봉사활동 펼쳐미국 오렌지카운티 방문, 한미 법률교류 행사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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